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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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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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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C지역의 간호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19.3%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 경제상
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r=.123, 
p<.001), 사회적지지(r=.323, p<.001)는 양의 상관관계로, 생활스트레스(r=-.173, p<.001)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위한 관계 형성 등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중재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8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 area in November and December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0.0 software. The findings showed that social support,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life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se factors 
explained 19.3% of the variance in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e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found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 economic stat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nursing student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123, p<.001) and social support (r=.323,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tress (r=-.173, p<.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e 
findings raise the need to reinforce a support system involving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predecessors, and successors for social support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would result in highe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o increas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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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인의 삶의 만족
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1],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22개 
국가 중 22위로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각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지 않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
트레스 및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고[2], 특히 간호대학
생은 과중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공 만족도나 자아존중
감이 저하되어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3].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저하는 학업 수
행은 물론 대학생활 적응까지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4]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5], 보통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
라도 사물과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행복감
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6],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감정상태를 말한다[7].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
는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면서[8], 효율적으
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주관적 행복함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9], 취업 후 간호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0]. 반면에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 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11] 하였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 태도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
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주
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며,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
음의 정도를 의미한다[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
려움을 잘 대처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
며[1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
지고,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고, 
적극적으로 임한다[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주관
적 행복감이 낮아지고,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이에 간호대학생

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긍정
적 자원 요소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4]. 사회적지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15], 자아존중감을 상
승시키며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즉, 사회적지지는 긍정적 사고에 영
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대학생활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에 또 다른 영향요인인 대학생활 스트레
스는 변화하는 대학생활 환경과 과제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적응 및 행복감을 저해하기
도 한다[2,16].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역할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도 일반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
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
안 모색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대
한 영향요인으로 전공만족도[17], 사회적지지[2], 자아존
중감[18], 지각된 스트레스[19], 스트레스[10], 긍정적 
정서[11] 등이 보고되었으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 적응 및 
만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
고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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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
한다.

3.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
명하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 사항은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0]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
간 정도인 .15, 예측변수 12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84명이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임상 실습과 학교수업 교체시기이거나 
학습활동 평가시기의 부담감과 민감성을 고려하고 부정
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을 예상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
문지 320부를 배부하였고 308부가 수거되었으며(회수율
=96.3%),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298부를 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 수 
298명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생활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
경제상태, 성적,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
성하였다.

2.3.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uh와. Koo[21]이 

개발한 행복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 정서적 영역으로 긍정 정서와 부
정 정서를 모두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 측정 도구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
렇다’를 7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으로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
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2]가 개

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2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
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
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 도구
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긍정
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대개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고. 전병재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Park[23]이 개발한 사

회적지지 도구 중 Heo[24]가 재 구성한 것을 이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
으로 친구지지 5문항, 가족지지 5문항, 교수지지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4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등[25]이 대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8호, 2023

128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23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학업문제 7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거의 항상 그렇다’ 는 5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
구의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75~.88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80~.94,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4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
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
였다,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
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성적, 대인관계, 건강상
태, 가정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53명(17.8%), 여자
가 245명(82.2%)이었으며, 나이는 21-22세가 205명
(68.8%)으로 가장 많았고, 23-24세 73명(24.5%)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 77명(25.8%), 2학년 78명
(26.2%), 3학년 77명(25.8%), 4학년 66명(22.2%)이었
으며. 성적에서는 중위권이 164명(55.0%)으로 가장 많
았다.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음’ 이 152명
(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좋음’ 82명(27.5%). ’
보통‘이 65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는 군이 159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
매우 건강‘하다는 군이 72명(24.2%), 건강상태가 ’보통
‘인 군도 58명(19.4%), ’나쁨‘인 군 9명(3.0%)로 나타났

다. 가정 경제상태에서는 ‘보통’ 정도의 경제상태가 166
명(55.7%), ‘여유 있는‘에서 63명(21.2%)순으로 나타났
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 140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81명(27.2%), ’매우 만족‘이 65명
(21.8%)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129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만족‘ 125명(41.9%), 
’매우 만족‘이 28명(9.4%)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수준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
활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의 척도범위는 1-7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29±.80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척도
범위는 1-5점으로 평균값은 2.02±.6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의 척도범위는 1-5점이며, 전체 평균값은 
3.89±.5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으로 ‘친
구지지’의 평균값은 4.12±.64, ‘가족지지’의 평균값은 
4.27±.75, ‘교수지지’의 평균값은 3.26±.61로 나타났
다. 생활스트레스의 척도범위는 1-5점으로 전체 평균값
은 2.02±.54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
로 ‘대인관계’의 평균값은 1.69±.58, ‘경제문제’의 평균
값은 1.79±.77, ‘장래문제’의 평균값은 2.49±.80, ‘가
치관문제’의 평균값은 2.16±.82, ‘학업문제’의 평균값은 
2.89±.91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
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은 학년(F=2.11, p=.085), 
대인관계(F=7.40, p<.001), 경제상태(F=3.45, p=.009), 
전공만족도(F=3.81, p=.010), 대학생활 만족도(F=5.7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매우 좋
은’ 군이 ‘보통’인 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p<.001).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매우 나쁨’ 군과 경제상태가 ‘매우 좋음’ 군이 주관적 행
복감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p=.010).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
족’인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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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8)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53 17.8
Female 245 82.2

Age(yr) 21-22 205 68.8
23-24 73 24.5
≥25 20 6.7

Grade 1st grade 77 25.8
2nd grade 78 26.2
3rd grade 77 25.8
4th grade 66 22.2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89 29.9
Midrange 164 55.0
Lower level (less than 30%) 45 15.1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82 27.5
Good 152 50.7
Usually 65 21.8

Health Very healthy 72 24.2
Healthy 159 53.4
Usually 58 19.4
Bad 9 3.0

Family economic status Financially difficult 4 1.3
Lack 17 5.7
Usually 166 55.7
Relaxation 63 21.2
Very relaxed 48 16.1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5 21.8
A little satisfied 140 47.0
Common 81 27.2
A little unsatisfied 12 4.0
Very satisfied 28 9.4
A little satisfied 125 41.9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Common 129 43.3
A little unsatisfied 16 5.4

Total 298 100.0

Table 2.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N=298)

Variables  M±SD Range

Subjective happiness 4.29±.80 1-7
Self-esteem 2.02±..66 1-5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4.12±.64 1-5
 Family support 4.27±.75 1-5

 Professor's support 3.26±.61 1-5
Total 3.89±.52 1-15

Life stress  Human relationship 1.69±.58 1-5
 Economic problem 1.79±.77 1-5

 Future problem 2.49±.80 1-5
 Value issue 2.16±.82 1-5

 Academic problems 2.89±.91 1-5
Total 2.02±.5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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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Life stress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30±.81 .167 .896 1.98±.66 .026 .395 3.86±.59 5.018 .018 3.92 <.001

Female 4.28±.80 2.02±.66 3.89±.50

Age(yr) 21-22 4.29±.84 .184 .907 2.02±.68 .144 .934 3.91±.48 .714 .544 1.99±.52 2.10 .110

23-24 4.32±.69 1.98±.62 3.86±.61 2.03±.58

≥25 4.27±.80 2.06±.66 3.71±.53 2.27±.63

Grade 1st gradea 4.21±.86 2.11 .085 2.00±.59 1.56 .197 3.91±.42 .691 .555 1.94±.55 2.79 .041

2nd gradeb 4.41±.77 2.01±.70 3.94±.49 1.97±.47

3rd gradec 4.13±.85 2.14±.73 3.85±.61 1.99±.51

4th graded 4.40±.65 1.97±.59 3.83±.54 2.18±.63

Duncan a,b,c<d

Course 
credits

Top levela 4.35±.77 3.55 .576 2.01±.68 1.27 .280 4.04±.48 6.31 .002 1.95±.59 2.62 .075

Midrangeb 4.27±.76 2.15±.62 3.84±.49 2.00±.51

Lower levelc 4.29±.96 1.96±.72 3.75±.62 2.17±.53

Duncan b,c<a a<b<c

Human 
relationship

Very gooda 4.57±.83 7.40 <.001 2.25±.50 14.97 <.001 4.20±.45 27.90 <.001 1.80±.55 14.51 <.001

Goodb 4.18±.79 2.08±.65 3.83±.50 2.01±.53

Usuallyc 4.17±.69 1.70±.68 3.69±.47 2.17±.45

Duncan b,c<a c<a,b c<b<a a<b<c

Health Very healthya 4.39±.86 1.00 .391 2.65±.71 7.88 <.001 4.12±.48 7.02 <.001 1.84±.56 7.57 <.001

Healthyb 4.24±.79 2.20±.62 3.82±.51 1.99±.50

Usuallyc 4.31±.65 2.02±.63 3.81±.53 2.27±.55

Badd 4.01±.10 1.77±.67 3.71±.44 2.16±.55

Duncan d<b,c<a b,c,d<a a,b<c,d

Family 
economic  

status  

Financially difficulta 5.05±1.31 3.45 .009 1.91±.80 2.19 .070 4.05±.30 2.94 .021 2.24±1.06 8.39 <.001

Lackb 4.18±.65 1.89±.69 3.85±.50 2.29±.46

Usuallyc 4.24±.74 2.05±.61 3.81±.45 2.10±.49

Relaxationd 4.14±.85 2.22±.47 3.93±.59 1.93±.55

Very relaxede 4.59±.84 2.60±.80 4.09±.61 1.65±.52

Duncan b,c,d<e<a a,b,c<d<e e<d<a,b,c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4.47±.87 3.81 .010 2.40±.57 5.56 <.001 4.12±.49 12.47 <.001 1.78±.47 10.66 <.001

A little satisfiedb 4.34±.75 2.16±.63 3.94±.47 1.98±.51

Commonc 4.10±.77 2.01±.64 3.63±.50 2.19±.56

A little unsatisfiedd 3.90±.70 1.78±.70 3.76±.71 2.46±.48

Duncan c,d<a,b d<b,c<a c<b,d<a a<b,c<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4.62±.91 5.76 <.001 2.02±.41 2.60 .052 4.41±.40 16.23 <.001 1.74±.65 3.06 .028

A little satisfiedb 4.42±.78 2.13±.65 3.94±.47 2.00±.51

Commonc 4.10±.75 1.91±.59 3.75±.49 2.07±.53

A little unsatisfiedd 4.09±.78 1.90±1.01 3.63±.67 2.11±.59

Duncan b,c,d<a d<b,c<a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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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N=298)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r p r p r p

Subjective happiness 1
Self-esteem .123** <.001 1

Social support .323** <.001 .333** <.001 1

Life stress -.173** <.001 -.388** <.001 -.393 <.001

**p<0.01

자아존중감에서는 대인관계(F=14.97, p<.001), 건강
문제(F=7.88, p<.001), 전공만족도(F=5.56, p<.001), 
대학생활 만족도(F=2.60, p=.05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매우 좋
은’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자아존중감
이 높았다(p<.001). 건강문제에서는 ‘매우 좋은’ 군이 건
강이 좋거나 보통인 군, 나쁜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
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만
족‘, ’보통‘,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
았으며(p<.001),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p=.052). 사회적지지에서는 성적(F=6.31), p=.002), 대
인관계(F=27.90), p<.001), 건강문제(F=7.02), p<.001), 
경제문제(F=2.94, p=.021), 전공만족도(F=12.47, p<.001), 
대학생활 만족도(F=16.2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권’이 
‘중위권’, ‘하위권’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매우 좋은’ 군이 좋거나 보통인 군보
다 사회적지지가 높았고(p<.001), 건강문제에서는 건강
이 ‘매우 건강’ 군이 ‘건강’한 군, ‘보통’, ‘나쁜’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으며(p<.001),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다
(p<.001). 

생활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F=14.51), p<.001), 건
강문제(F=7.57), p<.001), 경제문제(F=8.39), p<.001), 
전공만족도(F=10.6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
레스가 높았다(p<.001). 건강문제에서는 건강이 ‘나쁜’ 
군이 ‘건강’,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으며
(p<.001),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나쁜’ 군이 경제
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

족’인 군‘, ’보통‘인 군 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p<.001)(Table 3).

3.4 대상자의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
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r=.123, p<.001), 사
회적지지(r=.323, p<.001)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고, 생활스트레스(r=-.173, p<.001)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r=.333,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
감과 생활스트레스는(r=-.388, p<.001)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레스는(r=-.393, 
p<.001)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가 주

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학
년,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수행한 결과, 값이 1.85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
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5로 0.1이상이
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도 1.03-1.52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배
재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 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적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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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N=298)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30.19 6.07 4.38 .000

   Gender -.086 1.05 -.005 -.082 .395

   Grade .410 .369 .063 1.111 .267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378 .648 .042 .584 .175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975 .722 .100 1.350 .000
   Human relationship -.264 .681 -.026 -.387 .699

   Economic status -.112 .511 -.014 -.219 .827
   Self-esteem .005 .068 .059 .079 .937

Social support .222 .067 .242 3.666 .000
   Life stress -.014 .018 -.053 -.777 .138

R2=.221,  Adj R2=.193,  F=4.38,  p<.001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Gender: M, Grade: Freshman,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Human relationship: Good, 
Economic status: Low

하였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를 예측변수
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38, p<.001), 주관적 행복감
을 수정된 R2는 19.3% 설명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
향을 주는 변인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로 전공
에 만족하는 경우(ß=.042, p=.175), 대학생활에 만족하
는 경우(ß=.100, p<.001)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 중에
서 사회적지지(β=.242, p<.001)가 주관적 행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생활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관적 행복감 평균값은 4.29점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와 Park[26]의 3.72점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자로 한 Cho[16]의 4.75점보
다 주관적 행복감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점수로 나타났
다. 일반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비교 볼 때에는 간
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는 주관적 행복감이 조금 낮
게 나타나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난[27]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 저하에 영향을[28] 미쳤
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주관

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진행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비교에서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
활 만족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
행 연구인 Lee 등[5]과 Park[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었고, Cho[29]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전공만족도, 경제상태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특히, 
경제상태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주
관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높은 군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 등
[30], Park[1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상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아르바이트와 교내. 외 장
학제도의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값 2.02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Lee와 Kim[13]의 3.17점 보다 낮은 결과
로 나타났으며, 다른 도구를 이용한 Jee 등[31]에서도 
3.0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조금 낮은 결과로 나타났
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의 차
이가 있어 Lee와 Kim[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높아져 긍
정적인 정서와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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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추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3.89점으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를 확인한 Yu[11]의 3.86점과
는 유사하였고, Kim과 Jeon[17]의 3.95점보다는 낮았
지만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에서는 
친구, 가족, 교수 등의 각각의 영역 중 가족지지가 4.27
점으로 다른 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사회적지지를 연구한 Yoo[3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
이에서는, 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Yu[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며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지지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일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회적지지 각 영역의 속성을 파악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사회적지지 
강화를 통해[33]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
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
감,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생
활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Yu[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는 Lee와 Kim[13], Kim과 Jeon[17]의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증가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
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생활스
트레스는 낮추고 자신에 대한 가치와 효능감을 높이면서 
사회적지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적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등이 주관적 행
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
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9.3%였다. 이 
결과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16]의 
16.7%와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와 Kim[13]의 32.4%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여 추

후 연구에서 검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만을 중요시
하는 관점의 변화와 생활스트레스를 감소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
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관
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
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
감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
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는 양의 상관관
계로, 생활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
감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회
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긍정
적인 요인들을 촉진시켜 자아존중감 및 만족도의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
적 행복감 증진과 영향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하여 학교적응 및 나아가 삶의 만족을 위한 시사점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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